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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로우(Philip Lowe) 호주 

중앙은행 총재(RBA Governor)의 

7년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면서 그

의 뒤를 이을 일단의 후임 인사들

이 거론된 가운데 미셸 블록

(Michele Bullock) 현 RBA 부총

재가 새 수장으로 지명됐다.

지난 7월 14일(금) 알바니스

(Anthony Albanese) 총리와 찰머

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총

리 집무실에서 블록 부총재를 만

나 RBA 총재직에 대한 수락 의사

를 확인한 뒤 그녀를 RBA 차기 

총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블록 부총재는 63년 역

사상 중앙은행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향후 7년간 금융정

책 전반을 책임지게 됐다. 

블록 총재 내정자는 최근 나온 

RBA 내부 검토에서 제기된 광범

위한 RBA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

내 경제 활성화와 실업률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12개월 이

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

로 보인다.

RBA에서 38년간 근무해 온 블

록 총재 내정자는 지난해 4월 로

우 총재를 돕는 부총재(RBA 

Deputy Governor)로 임명됐으

며, 임명 다음 달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

했던 14번의 통화정책 회의(RBA

는 매월 첫 주 화요일, 이 회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한다)에 참석해 

왔다.

이날(7월 14일) 알바니스 총리

는 미디어 발표에서 호주 경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

에 최고의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

지만 이를 처리해갈 ‘탁월한 자

격’(eminently qualified)이 있다

고 강조하면서 “그녀의 업무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과제

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수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찰머스 재무장관은 블록 내

정자를 ‘일류 경제학자’로 묘사

하면서 오는 9월 18일, RBA 총재

로 취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

러 장관은 “호주 중앙은행을 미

래로 이끌어갈 최적의 위치에 있

는 인사”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정부는 필립 로우 총재

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RBA 총재와 부총재 임기는 각 7

년이며, 일정 기간 임기 연장이 가

능하다)한 이후 현 부총재인 미셸 

블록, 현 재무부 스티븐 케네디

(Steven Kennedy) 차관, 재정부 

제니 윌킨슨(Jenny Wilkinson) 차

관,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데이빗 그루언(David 

Gruen) 청장 등을 후보 물망에 올

린 바 있다(한국신문 6월 30일 자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총재 나

올까’ 기사 참조).

블록 총재 내정자는 신임 총재 

선임에 대해 “큰 영광”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 역할을 맡게 

됐지만 RBA의 강력한 경영진 및 

이사회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로우 총재에 대한 가장 강력

한 비판 중 하나는 전염병 대유행 

와중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 

“오는 2024년까지 0.1%의 최저 

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2023년 5월부터 공

격적인 이자율 인상을 단행한 것

이었다.

▶1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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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미셸 블록 부총재, 차기 총재 선임... 금리 인하 시작될까
알바니스 총리,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처리해나갈 ‘탁월한 자격’ 있다” 설명

오는 9월 18일 RBA 수장으로 업무 시작... 중앙은행 개혁작업 주도 ‘책임’ 떠안아

오는 9월부터 호주 금융정책을 담당하게 된 미셸 블록
(Michele Bullock) 중앙은행(RBA) 총재 내정자. RBA에서 
38년간 근무해 온 그녀는 지난해 4월 부총재로 지명됐으
며, 현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의 후임으로 인플레이
션 및 생활비 부담 문제 해결과 함께 RBA 개혁이라는 임
무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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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민자는 

제한하고, 유학생에게는 보다 엄

격한 비자발급 기준을 적용하겠

다.’ 

현재 호주의 잘못된 이민 시스

템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이민

부가 제시한 새로운 조치는 이렇

게 요약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1일(월) 현재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순 이민을 억제하

는 방안을 포함, 10개년 이민전략

을 발표했다.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호주

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급격히 증

가, 지난 회계연도 유입 인구가 

5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를 

37만5,000명, 2025년에는 25만 

명으로 축소해 정상적 수준으로 

돌려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정책이 아

니라면 호주로의 순유입은 내년 

44만 명, 다음 해에는 30만5,000

명에 이르는 등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

다. 클

현재 정부가 이민 수준을 거의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계획안 방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새로운 비자 도입
정부는 이번 이민 전략에 호주

인의 생활수준 향상, 좋은 근무조

건 보장, 국제관계 강화 등 5가지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기술부

족 임시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를 대체할 새로운 

비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이

민전략 검토 보고서는 새 비자제

도에 대해 “(임시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다른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호주 거주를 원하는 이들에게 보

다 명확한 영주비자 취득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새 

비자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각 비

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정의된다. 

▶1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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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현 기술비자 대체한 새 비자 도입... 영주비자 취득 위한 보다 명확한 경로 제공 방침

유학생 대상 영어능력(IELTS) 강화, 호주 체류 목적의 비자연장은 추가조사 실시키로

앞으로 호주로 입국하는 국제학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엄
격한 테스트가 적용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민자를 제한하
고 유학생 비자발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새 이
민 전략이 만들어졌다. 사진은 지난 12월 11일(월) 내셔
널 프레스클럽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시스템을 설명하는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사진) 내무부 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MAIN NEWS
The Korean Herald

15th December 2023A6

      

시드니 메트로(Sydney metro) 및 

기존 기차역이 있는 8개 교외지역

이 주 정부의 새로운 우선 개발 계

획에 따라 거주 인구 및 인프라 측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NSW 주택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는 

지난 12월 7일(목) 새로운 메트로 

라인(metro line) 및 기존 기차역 인

근에 18만5,000채 이상의 신규 주

택을 건설할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24년 11월까지 8개 지역

의 교통 허브 1,200m 이내 구역을 

재조정하여 7만7,800채의 신규 주

택 건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31개 교통 허브 

400m 이내의 2단계 재구역화를 통

해 추가로 13만8,000채의 주택 건

설을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 민스 주 총리는 “주택공

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 시스템을 재설정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간단한 진실

은, 우리 도시를 구성하는 이들을 

위해 좋은 위치에 자리한 주택이 충

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민스 주 

총리는 “또한 (주택부족으로) 우리 

도시의 젊은이들이 다른 주로 떠나

지 않도록 하려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 개발계획 문서에 따르면 

추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기에 우선 8개의 첫 번

째 구역이 선정됐다.

▲ 우선 선택된 8개 지역= 주 정부

는 내년 11월까지 구역 재조정 대

상 교외지역(suburb)으로 뱅스타운

(Bankstown), 베이 웨스트(Bays 

West), 벨라비스타(Bella Vista), 크

로우스 네스트(Crows Nest), 홈부

시(Homebush), 혼스비(Hornsby), 

켈리빌 및 매콰리 파크(Kellyville 

and Macquarie Park)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노스 웨스트 라인

(North West line. Bella Vista, 

Kellyville, Macquarie Park)에 위치

한, 개통된 기차역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시티 및 사우스웨스트 라인

(City and South West line. Crows 

Nest, Bankstown)의 새로운 역이 

포함된다. Sydney Metro West 역

과 The Bays 역 또한 이번 계획에 

들어 있다. 결국 주 정부는 향후 진

행이 불투명했던 메트로 라인 프로

젝트가 계속 추진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가운데 홈부시와 혼스비는 우

선 계획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된 2

개의 기존 기치역이다.

▲ 교외 기차라인 구역= 우선추진 1

단계 구역에는 노스쇼어 지역

(North Shore region)의 혼스비와 

이너웨스트(inner west)의 홈부시가 

포함된다. 각 기차역 인근 지역이 

현재 상업 및 복합용도 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지만 이번 계획은 특히 기

존 단독주택으로 둘러싸인 혼스비 

기차역 주변을 점차 변화시킬 것으

로 보인다. 

▶2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개발 계획서, 2024년 11월까지 8개 교외지역 교통 허브 1,200m 이내 ‘구역 재조정’  

Bankstown-Bays West-Bella Vista-Crows Nest-Homebush-Hornsby-Kellyville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NSW 주 정부가 우선
적으로 광역시드니 8개 지역 교통 허브, 반경 1,200m 주
변의 개발구역 재조정을 통해 수만 채의 주택을 건설한다
는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를 상징하는 이미지. 그래
픽 : ABC 방송

지난 12월 7일(목),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크리스 민스
(Chris Minns. 사진) 주 총리. 정부 계획에는 우선 8개 지
역에 이어 추후 31개 교통 허브 400m 이내의 2단계 재
구역화를 통해 추가로 13만8,000채의 주택 건설 추진 방
안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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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이 결혼식과 같아서 매우 놀

랐습니다”.  호주에서 첫 장례식을 

다녀온 한국인 여성이 그 충격을 말했

다.  3일장, 5일장 형식의 한국형 장

례절차와 달리 단번의 행사로 마무리

되는 호주 장례식은 결혼식과 비슷하

게 보일수 있겠다.  멀리서라면 식 참

석자들의 의상 색을 제외하곤 구분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삼베 흰색 한

국 장례식이 언젠가부터 검은색으로 

변해서 호주장례식과 비슷하기도 하

다. 

호주에서는 Marriage Certificate 가 

있듯이 Death Certificate도 있다.  이

러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고인의 은

행계좌 잔고이전이나 해지를 할수있

고, 부동산 명의 이전, 상속절차를 밟

을수 있다.  

마지막 편지(유서) 보다 중요한 재산 

계획서(유언장)를 작성해 놓는것이 좋

다.  그래서 영어로 유산을 Estate 라 

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Estate 

Planning (계획) 이라고 한다.

호주에서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글로 적혀야 하고, 작

성자가 서명해야 하고, 두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유언장은 무조건 작

성해 놓는것이 좋고 작성은 ‘전문

가’ 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종종 자살과 연류되는 유서는 무의미 

할수 있으나 유언장은 현명한 서류이

다.  사후 유족들간의 분쟁을 방지하

고 원활한 유산분배를 촉진하기에 그

렇다.  정확이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

해도 상속과 유산분배가 신속하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호주에서는 

주 대법원(Supreme Court)에 신청해

서 P roba t e  나  Le t t e r s  o f 

Administration (유언장이 없을 경우)

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

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법 Successions Act 2006 (NSW)

에 따라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

제 – 조부모 – 고모/이모/삼촌 – 

사촌 순서로 서열이 정해지게 된다.

2023년 도 그의 예정된 죽음을 향해 

마지막 길을 걷고있다.  Elisabeth 

Kubler-Ross 의 [죽음과 죽어감] 글

제목 같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죽어

가다 마지막 죽음을 대면하기위해 변

함없이 충실하게 나아가 몇일 후 생을 

마감할 것이다.  언제부터 였을까?  

화려한 불꽃놀이로 희망차게 1월1일

을 맞이한 후 죽음의 그림자 끝자락을 

보았던 때가.

2023년은 특히 끔찍한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  10월부터 수많은 사람들

이 죽어가고 있다.  4000년간 반복된 

무질서 역사가 변함없이 질서를 유지

하고 있음을 입증하듯이 매일 수백명

이 죽어가는 비극이 연극이 아니니 침

통할 뿐이다.

그래도 2023년은 그만의 죽음을 맞이

할 것이고 그의 장례식도 결혼식과 비

슷하게 일종의 축제가 될것이다.  

2023년에 결혼한 자녀, 태어난 손자, 

졸업, 취업, 첫 자동차, 첫 집, 영주권, 

퇴원 등등 2023년과 나 만이 알고있

는 경사가 있을것이다.  

인생중 가장 확실한 죽음을 두려워 하

는것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죽

음을 인생의 완성으로 애타게 기다렸

던 타고르가 맞았을수도 있다.

“O thou the last fulfilment of life, 

Death, my death, come and 

whisper to me!”

Adieu 2023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KNA1805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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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캠시 한인회관

에서 ‘청년포럼 Journey 

23’이 개최되어, 시드니 

동포사회의 꽃과 같이 아

름다운 청년 50여명이 참

석했다. 이 행사는 한인회

에서 주최하고 한인회 청

년부(담당 운영위원은 이

준용)가 주관했다.

연말이라  많은 사람들

이 바쁜 일정 때문에  기대

했던 숫자 보다는 적게  참

석했지만  실제 현장의 분

위기는 숫자는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못함을 증명

이라도 하듯 예정된 일정

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

지 않고 열띤 토론으로 달

구어진 모습이었다. 참석

자의 대부분은 20-30대

로, 거의가 한인회관에는 

처음 왔다고 했고 한인회

관이라고 들으니 맘이 편

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월 25일, 

시드니총영사관이 마련한 

‘재외동포 커리어 페어에

도 많은 대학생, 구직자들

이 참석한 바 있다. 두 행

사는 내용과 방식이 유사

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첫째, ‘재외동포 커리

어 페어’는 직업에 초점

을 둔 반면 ‘청년포럼’

은 청년세대 자체에 시각

을 맞추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한인사

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

는 사회적 이슈가 청년문

제이기에, 이 주제를 직업(

커리어)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할 수 있는 

‘청년포럼’의 시작은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둘째, 재외동포 커리어 

페어는 기성세대 혹은 국

가기관에서 주관한 반면, 

청년포럼은 한인회 청년부

에서 진행한다. 대부분의 

행사에서 주장과 기획은 

주최처에서 하고 관리 및 

진행은 주관처가 하는데, 

청년포럼은 한인회 청년부

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기획, 관리 및 

진행을 맡았다. 이는 우리 

청년들의 자발성, 자립성, 

진취성을 엿보게 한다.

이날 행사에서 멘토들은 

이민자들이어서 겪을 수밖

에 없었던 자신들의 다양

하고 특이한 경험들을 소

재로, 참석한 청년들에게 

노력과 인내, 자존감의 가

치를 토로하였고, 좌절하

거나 고립되지 말고 사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함께 지식과 정보를 나눌 

것을 격려했다.

오혜영 회장은 이날 행

사를 주관한 청년부와 멘

토들, 참가자 모두에게 감

사를 표하며 앞으로 이 ‘

청년포럼’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드니한인회 청년부

시드니 한인회 ‘청년 포럼 JOURNEY 23’

‘청년포럼 Journey 2023’에서는 오늘날 청년들이 안고 있다는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는 시간으
로 이어졌다. 사진 : 시드니한인회 청년부 

지난 12월 8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청년포럼 Journey 2023’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시드니한인회 청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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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학부과정 입학 

지 원  처 리 기 관 인 

‘University Admissions 

Centre’(UAC)를 통한 

12학년 학생 지원자가 크

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는 지난 10년 사이 가

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대학지원 감소

는 하이스쿨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대학 학업을 연

기하거나 근래의 생활비 

압박으로 취업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일부 학위 과정

의 경우 입학을 가르는 

A T A R ( A u s t r a l i a n 

Tert iary Admiss ions 

Rank) 컷오프(cut-offs)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HSC(Higher School 

Certificate)를 치르는 학

생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지난달(11월) 현재 UAC

를 통한 대학 지원은 지난

해에 비해 2% 감소했다. 

UAC의 조기 신청건수는 

약 10%가 줄었다.

UAC의 마케팅 총괄 책

임자 킴 페이노(K im 

Paino)씨는 높은 생활비, 

강한 고용시장, 대학 학위

를 위한 비용 증가 등 모든 

것이 고등교육 수요 둔화

에 기여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페이노씨는 “HECS(승

인된 교육기관 등록 학생

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학

비 대출)은 오랫동안 교육 

시스템의 주요 특징이었지

만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에서 이를 상환해야 할 비

용이 계속 축적되고 있

다”며 “특히 인문학을 

전공하는 경우 수업 기여

도의 실제 비율은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예술, 상

업, 법률을 포함한 일부 학

위 비용은 4만5,000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 대학을 

마친 학생이 HECS 대출

금 상환을 미룰 경우 총 부

채는 지수(indexation)에 

따라 더 늘어나게 된다. 

2023년, 이의 지수 비율은 

7.1%였다.

12학년의 UAC 조기신

청 건수는 최소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해 

조기마감 지원자는 3만

8,836명이었다. 이는 최고

치를 보였던 2015년 4만

3,303명에 비해 크게 줄어

든 것이다.

일부 대학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직접 지원

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추

세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

인 수요 감소와 일치한다. 

최근 호주 통계청(ABS) 자

료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공부하는 이들의 수는 지

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 높은 학비-생활비 부담-강한 고용시장 영항인 듯

대학 학부과정 입학 지원 처리기관인 ‘University Admissions Centre’(UAC)를 통한 12학년 학
생 지원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등교육 수요 감소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진은 지난해 시드니대학교가 마련한 학교 정보의 날(Info Day) 풍경. 사진 : 
University of 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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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하나는 ‘specialists skills’로, 

첨단 기술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

서 고도의 숙련 기술을 가진 인력

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 비자는 무

역 부문 종사자, 기계운영자, 운전

기사, 일반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최소 13만5,000달러의 

연봉을 받는 적격 지원자가 해당

된다.

다른 하나는 ‘core skills’로, 

이는 호주 고용시장을 반영해 시

간이 지나면서 새로이 개발되는 

‘더 간단한’, 다시 말해 정기적

으로 업데이트 되는 직업 목록을 

통해 수요 인력을 충족시키기 위

한 ‘핵심 기술’ 부문이며, 또 다

른 새 비자 경로는 저소득층을 위

한 노동력 부족에 초점을 둔 

‘essential skills’이다. 

정부는 영주비자 경로를 제공하

는 새 비자로 인해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수익에 34억 달러를 추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유학생 언어능력 강화

정부는 학업을 위해 호주로 입

국하는 국제학생들을 엄격하게 받

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영구적 임시 

체류’(permanently temporary)

로 만들지 않기 위해 ‘호주 유학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

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 높은 영

어능력 요건이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호주 교육 경험의 질

을 높이고 잠재적으로 이들이 직

장에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

다.

이 방침에 따라 앞으로 호주로 

입국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해외 

학 생 들 은  비 자 신 청 시 

‘ I n t e r n a t i o n a l  E n g l i s h 

L a n g u a g e  T e s t i n g 

System’(IELTS) 6.0(이전에는 

5.5)이 요구되며 대학원에 등록하

고자 하는 비자신청자는 6.5(이전 

6.0) 수준임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국제학생 및 

졸업자들은 현재 호주의 ‘영구 

임시 체류’ 이민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0만8,000

여 명이 5년 이상 호주에 체류했

다.

■ 비자연장 심사 강화

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비자를 

연장하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보

다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호주에는 약 65만 명

의 국제학생이 있다. 이들 중 점점 

더 많은 유학생이 두 번째 학과 과

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

을 연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

우 두 번째 학생비자를 취득한 이

들은 약 15만 명에 달했다.

이민전략 검토 보고서는 ‘호주

에서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한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옮기는 유

학생, 특히 현재 학업 수준보다 낮

은 코스로 옮기는 유학생이 늘어

나고 있다’고 명시, 비자연장 강

화(또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 대개

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면서 호주에 체류

하는 방법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하

며 또한 ‘일’을 목적으로 이전 

코스보다 낮은 수준의 학과 과정

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른 코스를 

선택해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이들에게 보다 엄격한 조사를 한

다는 방침으로, 이 방법으로 비자

를 연장하려는 이들은 새로이 선

택한 학과의 교육이 본인의 학문

적 열망, 나아가 경력 향상에 도움

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야 한다.

■ 해외 순 이민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국

제 이주를 통한 호주 인구 순 증가 

및 감소)

2000년 : 107,280명

2001년 : 135,670명

2002년 : 110,560명

2003년 : 11,650명

2004년 : 99.970명

2005년 : 123,760명

2006년 : 146,750명

2007년 : 23,280명

2008년 : 277,340명

2009년 : 299,870명

2010년 : 196,060명

2011년 : 180,370명

2012년 : 231,950명

2013년 : 230,330명

2014년 : 187,780명

2015년 : 184,030명

2016년 : 206,230명

2017년 : 263,350명

2018년 : 238,220명

2019년 : 241,340명

2020년 : 19,270명

2021년 : -84,940명

2022년 : 170,920명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주요 그룹별 해외 이민자 수(2011년-2022년 사이). Sourc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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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울 명동 한복판

의 평당 가격은 서울의 높

은 부동산 가격을 보여주

는 지표였다. 그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호주 부동산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

드니 도심 및 동부 교외지

역(suburb)에 주거지를 마

련하는 경우 스퀘어미터

(square metre. sqm) 당 

최대 2만7,000달러를 지

불해야 한다.

그런 반면 블루마운틴

(Blue Mountains) 교외지

역 주택의 중간 크기

(median block)는 도심 및 

동부 지역 주거지에 비해 

7배 넓다는 점에서 구매자

들에게는 비용 대비 최고

의 가치를 제공한다.

도심 인근의 주택에 대

한 수요가 많고 적절한 편

의시설이 위치해 있음에 

따라 부유한 구매자들에게 

우선 선택지가 되고 있음

을 감안하면, 주택가격 성

장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

구하고 높은 프리미엄 지

불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

될 것임이 분명하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

인’(Domain)의 최근 데

이터에 따르면 시드니 동

부(eastern Sydney) 교외

지역 중 하나인 패딩턴

(Paddington) 소재 주택은 

올해 sqm 당 가격이 2만

6,992달러로, 광역시드니

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집

계됐다. 이 지역의 중간 주

택가격은 131스퀘어미터

의 중간 블록에서 325만 

달러에 달한다.

패딩턴 인근 서리힐

(Surry Hills)과 울라라

(Woollahra) 또한 sqm 당 

주택가격은 2만3,882달러 

및 2만3,456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드니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90km 거리에 있는 블루마

운틴 중부 교외지역인 헤

이즐브룩(Hazelbrook)은 

sqm 당 861달러로, 거주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구

매자들에게는 최상의 선택

지가 될 수 있을 듯하다. 

현재 헤이즐브룩의 중간 

주택가격은 933스퀘어미

터 중간 블록 크기에서 81

만5,000달러이다.

헤이즐브룩 외 블루마운

틴 의  팔 콘 브 릿 지

(Faulconbridge), 웬트워

스폴(Wentworth Falls), 

루라(Leura) 등 인근 교외

지역 주택가격 또한 비슷

한 크기의 중간 블록을 기

준으로 sqm 당 거의 900

달러이다.

도메인은 최근, 올해 1월

부터 지난 11월 15일까지 

최소 50건 이상의 주택 거

래가 이루어진 교외지역의 

중간 주택가격 및 거래된 

부동산 크기(전체 면적)를 

분석했다. 이 데이터는 유

닛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의 

매매가를 블록 규모(스퀘

어미터 당)로 나누어 계산

한 것이다.

도메인 사 선임연구원인 

니 콜 라  파 월 ( N i c o l a 

Powell) 박사는 “토지 크

기를 기준으로 가장 비싼 

서버브는 인기 주거지역의 

주택 부족을 강조한다”면

서 “이는 사람들이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자 기꺼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도시 전체의 토지

가격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세인트 조시 은행(St 

George Bank) 수석 경제

학자인 베사 데다(Besa 

Deda) 연구원은 “내년에

는 부동산 가격 성장세가 

점자 둔화될 것이겠지만 

인기 높은 일부 교외지역

은 부유한 구매자들 덕분

에 sqm 당 높은 가격을 유

지할 것이며, 이는 주택 불

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다 연구원은 이어 “

젊은 저소득 계층에게 있

어 시드니 주택가격은 상

당히 높기에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집 마련은 상당히 제한

적일 것”이라며 “우리는 

가족과 세대간 부의 불평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

였다. 그만큼 저소득 계층

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

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

다는 것이다.

■ SQM 당 가격 하위 지역
(Suburb : sqm 당 가격 / 중

간 가 격  /  주 택  중 간 크

기-sqm)

Paddington : $26,992 / 

$3,250,000 / 131

Surry Hills : $23,882 / 

$2,325,000 / 101

Woollahra : $23,456 / 

$5,000,000 / 202

Bronte  :  $16 ,567  / 

$5,812,500 / 372

North Bondi : $16,538 / 

$4,400,000 / 263

G l e b e  :  $ 1 6 , 5 2 9  / 

$2,800,000 / 164

Redfern :  $16,500 / 

$1,760,000 / 108

Balmain :  $15,126 / 

$2,562,500 / 177

Erskineville : $14,471 / 

$1,802,500 / 125

Bellevue Hill : $14,149 / 

$9,600,000 / 697

-2023년 1월부터 11월 15

일까지 50채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드니 교외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했음

Source: Domain

■ SQM 당 가격 상위 지역
(Suburb : sqm 당 가격 / 중

간 가 격  /  주 택  중 간 크

기-sqm)

Hazelbrook :  $861 / 

$815,000 / 933

Faulconbridge : $892 / 

$905,000 / 1,012

Wentworth Falls : $902 / 

$965,000 / 999

Leura : $1,015	  / 

$1,012,500 / 978

Blackheath : $1,020 / 

$832,500 / 835

Springwood : $1,032 / 

$908,000 / 860

Katoomba : $1,038 / 

$800,000 / 790

Winmalee :  $1,059 / 

$880,000 / 806

Tahmoor :  $1,114 / 

$800,000 / 617

W y o n g  :  $ 1 , 1 3 0  / 

$750,000 / 613

-2023년 1월부터 11월 15

일까지 50채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드니 교외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했음

Source: Domain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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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Domain’ 자료... 패딩턴-서리힐-브론테 등 스퀘어미터 당 최대 2만7,000달러

올해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광역시드니 각 교외지역별 매매된 주택의 가격과 크기(전체 면적)
를 분석한 결과 각 주택의 스퀘어미티 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패딩턴(Paddington)으로 
sqm 당 중간가격은 거의 2만7,000달러에 달했다. 사진은 패딩턴의 한 주택가. 사진 :Visit 
Paddington

시드니 동부,  엣지클리프(Edgecliff)에서 나온 한 판매 공지 주택. 이 교외지역 또한 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sqm 당 가격이 높은 편이다. 사진 : BresicWhitney Inne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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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일반적 주택을 구입하

기 위한 대출 보증금이 거의 16만 

달러로 높아진 가운데 주택가격 반

등, 이자율 인상 및 대출제한 강화

로 이 금액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는 ‘PEXA’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분기, 시드니 지역 주

택구입자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대

출(mortgage)을 받기 위해 평균 

15만8,000달러를 보증금(deposit)

으로 준비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주택가격이 정점을 기록했던 

3월에 비해 약 4,300달러 낮은 것

이다.

반면 일부 부유층 거주 우편번호 

지역의 평균 보증금은 이의 4배 이

상 증가해 지난 회계연도 아발론 

비치(Avalon Beach), 브론테

(Bronte), 울라라(Woollahra) 등의 

교외지역(suburb) 구입자들은 모

기지를 위해 69만 달러 이상을 준

비했다. 최근의 PEXA 보고서를 

보면,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대비 

평균 모기지 보증금 비율은 30% 

이상이다.

또한 모나베일(Mona Vale), 포

레스트빌(Forestville), 글렌헤이븐

(Glenhaven) 등의 주택 구입자들

도 평균 30% 넘는 보증금을 마련

해야 했다. PEXA는 이번 분석에

서 지난해 NSW에서 20% 이상을 

차지했던 현금 구매자는 제외했다.

이에 반해 시드니에서 주택가격

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꼽히는 

루티힐(Rooty Hill)은 13.8%, 마

운트 드루이트(Mount Druitt) 

14.6%, 세인트 매리(St Marys)는 

14.8%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

했다 이들 지역의 중간 주택가격은 

모두 8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PEXA의 마이크 길(Mike Gill) 

선임연구원은 “부동 자산을 보유

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장 진입을 

위해 애쓰는 첫 주택구입자들에 비

해 이자율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다”면서 “주택가격이 더 비싼 지

역에서는 많은 구매자들이 한 동안 

부동산 사다리에 올라 있었고 이전

의 횡재(가격 상승으로 인한)를 보

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후속 

구매자들”이라고 말했다.

NSW 전역에 걸쳐 평균 보증금

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높아

져 50만 달러 미만 부동산의 경우 

평균 16.2%, 200만 달러 이상 주

택은 30.2%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회계연도 NSW 

주택구입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20.4%로, 전년대비 1%포인트 늘

어났다. 이는 각 대출기관이 신용

기준을 강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 액수를 늘렸기 때

문이다. 이로써 주 전역의 평균 보

증금은 11만9,969에 달했다. 이는 

중간 소득계층의 한 가계가 7년 이

상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이다.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어 올 9월 

분기, NSW 주의 평균 보증금은 

13만4,674달러라는 기록적인 수

치에 도달했다.

길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주택 

구매자는 이전에 보유했던 자산 매

각이나 가족의 지원, 구입을 위한 

정부 혜택 등 다른 곳에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보증

금 마련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

에 없다”고 말했다.

웨스트팩(Westpac) 은행의 매튜 

하산(Matthew Hassan) 선임연구

원은 금리인상에 가장 민감한 저소

득층 예비구입자들은 이미 시장에

서 밀려났으며 구매자 활동은 고소

득 계층 또는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설

명했다. 다만 그는 전염병 대유행 

초반, 가계저축이 늘어난 것도 보

증금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았

다.

■ NSW 모기지 보증금 비율
상위 및 낮은 10개 교외지역
(우편번호 지역 : 비율 / 중간 보증금 
액수)
▲ Highest deposits
2103 (Mona Vale) : 35.8% / 
$513,431
2107 (Avalon Beach) : 32.9% / 
$694,497
2024 (Bronte)  :  32 .6% / 
$697,023
2087 (Forestville) : 32.1% / 
$540,578
2156 (Glenhaven) : 31.9% / 
$810,463
2085 (Belrose)  :  31.9% / 
$550,319
2025 (Woollahra) : 30.7% / 
$710,000
2023 (Bellevue Hill) : 30.4% / 
$535,000
2030 (Vacluse)  :  29.6% / 
$898,548
2097 (C0l laroy)  :  29.3% / 
$408,132

▲ Lowest deposits
2880 (Broken Hill) : 13.4% / 
$21,626
2766 (Rooty Hill) : 13.8% / 
$79,000
2390 (Narrabri I)  :  14.0% / 
$37,994
2327 (Kurri Kurri) : 14.2% / 
$54,959
2770 (Mount Druitt) : 14.6% / 
$71,474
2760 (St Marys) : 14.8% / 
$79,459
2333 (Muswellbrook) : 15.0% / 
$46,733
2830 (Dubbo) : 15.4% / $50,211
2870 (Parkes) : 15.5% / $46,440
2767 (Doonside) : 15.5% / 
$110,915
-2022-23 회계연도, 신규대출 80건 
미만인 우편번호 지역은 제외
Source: PEXA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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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Bronte-Woollahra 등 가격 상위 지역 보증금, 크게 높아져... 주택 가치의 30%

최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PEXA’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NSW 전역에 걸쳐 평균 보증금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높
아져 50만 달러 미만 부동산의 경우 평균 16.2%, 200만 달러 이상 주택은 30.2%로 증가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주택 
경매 현장.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 등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보증금(deposit)은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
다. 사진은 4대 주요 은행 이미지.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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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퀸즐랜드 주 

정부를 이끈 노동당 지도

자 아나스타샤 팔라슈추크

(Annastacia Palaszczuk) 

의원이 주 총리직 사임을 

밝히며 정계 은퇴를 선언

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다

소 인기가 하락하기는 했

지만 내년 10월 주 선거를 

이끌 것이라 밝혀 왔던 그

녀의 사임 의사는 ‘깜짝 

발표’로 충격을 안겼다.

팔라슈추크 주 총리는 지

난 12월 10일(일) 퀸즐랜

드 지역을 영향권에 둔 사

이클론 ‘재스퍼’(Jasper)

에 대한 미디어 브리핑에

서 갑작스럽게 ‘(총리직) 

사임과 정계 은퇴’ 계획

을 밝히며 “지금이 (총리

직에서 물러날) 가장 적절

한 시간”(right time to 

move on)이라고 말했다.

팔라슈추크 주 총리는 “

이번 주 주말에 주 총리직

을 마칠 것”이라며 “오

는 금요일(12월 15일) 당 

의원회의에서 결정될 차기 

지도자(QLD 노동당 대표 

및 집권당의 주 총리) 선출

을 위해 당 의원들에게 시

간을 주고자 한다”고 덧

붙였다.

이어 주 총리는 거의 9년

간 QLD 주 정부 수장으로, 

그 이전에는 3년간 야당 대

표직을 맡았던 것을 언급

하며 “당의 지도자가 된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인사를 전했으며, 연말까

지 자신이 정치 활동을 시

작한 브리즈번 남서부 지

역 ,  이 날 라  선 거 구

(Electoral district of 

Inala) 의원직에서도 사임

할 것임을 밝혔다.

올 하반기 들어
주 총리 선호도 ‘급락’

팔라슈추크 주 총리는 지

난 8월 파트너와 이탈리아

에서 휴가를 보낸 이후 정

계 은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사태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왔던 그녀의 정부는 이후 

청소년 범죄, 공공병원 정

책 실패, 주택 위기 등 다

양한 정치적 전선에서 정

책 실패를 드러냈고, 이를 

보여주듯 최근 몇 달간 여

론조사에서 그녀에 대한 

지지는 급격히 하락했다. 

그럼에도 팔라슈추크 주 

총리는 내년 10월 주 선거

에서도 당을 이끌 것임을 

밝혀 왔다.

지난 9월에는 당 내부 불

만과 지도부의 반발에 직

면하기도 했으며, 이달 들

어서는 2명의 전직 노동당 

정치인사로부터 당 대표직

에서 물러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렇다 해도 

QLD 노동당 내부적으로 

그녀가 가진 당 대표직에 

도전 의사를 표한 이들은 

없었다. 그렇기에 이날(12

월 10일) 그녀의 사임 발표

는 ‘충격’으로 받아들여

진다.

앤 서 니  알 바 니 스

(Anthony Albanese) 연방

총리는 이날(12월 10일) 

아침, 팔라슈추크 주 총리

가 전화를 하여 사임 의지

를 밝혔음을 전하며, 그녀

를 ‘노동당의 영웅’으로 

묘사했다. 

알바니스 총리는 트위터

를 통해 ‘지난 2015년 

QLD 주 선거에서 놀라운 

승리로 역사를 만든 순간

부터 아나스타샤 팔라슈추

크 의원은 퀸즐랜드 주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주민

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강한 결단력으로 일해 왔

다’고 밝혔다.

노동당의 ‘전설’ 중 한 명

한편 팔라슈추크 주 총리

는 여성들을 위한 길을 개

척하면서 또한 QLD 노동

당을 굴욕과 패배에서 되

살린 ‘노동당의 전설’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

온다.

그녀는 QLD 주 정부 집

권 이후 낙태를 범죄화하

지 않는 법률, QLD의 자발

적 조력 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 합법화, ‘

관행’으로 치부되던 가정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으로 여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 왔다. 또한 

2032년 예정인 브리즈번 

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나

서 개최권을 확보했다.

팔라슈추크 의원은 야당 

대표로 시작해 주 총리가 

된 최초의 여성이자 주 총

리로 3선을 역임한 최초의 

호주 여성이기도 하다. 

그녀는 지난 2012년, 14

년간 집권해 오던 ALD 노

동당이 자유국민당(Liberal 

N a t i o n a l  P a r t y  o f 

Queensland. LNP)의 캠벨 

노먼(Campbell Newman)

에게 무기력하게 패한 이

후 당내 의원 만장일치로 

대표에 선출됐다. 2012년 

주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패한 QLD 노동당에는 단 

7석(당시 정계에서는 이들 

7인의 의원을 헐리우드 영

화  제 목 을  따 

‘Magnificent Seven’으

로 표현하기도 했다)만 남

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2012년 주 선거 

이후, LNP가 오랫동안 집

권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

상을 깨고 QLD 노동당은 

2015년 주 선거에서 ‘깜

짝’ 승리를 거두고, 무소

속 피터 웰링턴(Peter 

Wellington)의 지원으로 

소수정부를 구성하며, 팔

라슈추크는 퀸즐랜드 주 

39대 주 총리가 됐다.

집권 이후 두 번째 치러

진 2017년 주 선거에서 그

녀는 48석을 얻어 다시 

LNP를 누르고 과반에서 2

석 많은 단단한 기반을 만

들었다.

전염병 대처에서 
‘지나친 제한’ 비난 받았지만...

2020년 1월 코로나바이

러스 전염병 대유행이 시

작되고, 연방정부가 호주 

국경을 폐쇄하면서 팔라슈

추크 주 총리는 QLD 주 경

계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

렸다.

이 결정으로 QLD는 대

유행 기간 동안 호주 각 정

부관할구역에서 가장 엄격

한 주 경계 제한이라는 악

명(?)을 얻었다. 실제로 

QLD 각 지역사회는 물론 

동료 정치인들도 그녀의 

정책을 “지나치다”며 강

하게 비난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옹

호하며 “QLD 주를 위한 

대처를 계속할 것이다. 그

것이 정치이다”며 반발을 

일축했다.

팔라슈추크 주 총리의 이 

같은 전염병 대처에 대한 

평가는 그해(2020년) 10월 

주 선거에서 나타났다. 그

녀의 조치에 대한 많은 비

판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갔다. 

팔라슈추크 주 정부는 

QPD의 낙태 합법화, 낙태 

진료소 주변의 안전구역 

설치 법안 통과, 동성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공식 사과 등 개혁을 

주도했고, 토지정리법 강

화, 공공 직업교육, 노동자 

권리, 재생 가능 에너지 및 

환경보호에도 주력해 왔다.

그런 반면 그녀가 구입한 

투자용 부동산, 그녀가 개

입한 특정 하이스쿨 교장 

임명 등 개인적으로는 청

렴성 논란에 부딪혔으며, 

심각한 청소년 범죄 대처

에 대해 강한 비난을 받기

도 했다. 

1969년 브리즈번에서 태

어난 팔라슈추크 주 총리

는  퀸 즐 랜 드 대 학 교

( U n i v e r s i t y  o f 

Queensland)를 마친 후 변

호사로 일하다 2006년, 22

년간 QLD 하원의원이었던 

부친 헨리 팔라슈추크

(Henry Palaszczuk)의 뒤

를 이날라 선거구에서 정

계에 입문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여성 위한 길 개척한 노동당 영웅’ 평가... 연말 ‘Inala 선거구’ 의원직도 사퇴 예정

 

지난 8년간 퀸즐랜드(Queensland) 주를 이끌어온 아나스타샤 팔라슈추크(Annastacia 
Palaszczuk) 주 총리가 ‘깜짝’ 사임을 발표했다. 주 총리 직책은 물론 정계 은퇴를 포함한 그녀의 
발표는 올해 들어 그녀가 맞닥뜨린 정치적 어려움과 지지기반 하락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세 번째 임기를 결정지은 2020년 10월 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팔
라슈추크 주 총리(사진). 그녀는 인권, 여성 문제, 환경 등에서 많은 개혁을 추진해 정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청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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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에서 이어받음

혼스비 시(Hornsby Shire)의 필립 

러독(Philip Ruddock) 시장은 “혼

스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좋

은 방법이며 기차역 주변의 비즈니

스 구역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러독 시장은 “우리는 5,0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계

획해 왔다”며 “하지만 중간 높이

의 건축물(medium height building)

로 지정된 넓은 구역을 원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주 정부가 언급

한 역 주변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5층짜리 규모의 아파트라면, 이는 

부적절하며 우리는 더 고층의 건축

물을 바란다”는 것이다.

주 정부는 테라스 하우스와 복층 

주택을 포함하는 주거지 유형의 혼

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

립하기로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은 

기차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가능하

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홈부시가 속한 스트라스필드 시

(Municipality of Strathfield)의 카렌 

펜사빈(Karen Pensabene) 시장은 

“시 의회에서는 특히 홈부시 기차

역 북쪽 구역 마스터플랜을 주 정부

가 지원하도록 적극 추진해 왔었

다”면서 “이(주 정부의 방침)는 

스트라스필드 지역의 특성, 무엇보

다 문화유산(heritage)을 보호하면

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실행의 좋은 기회”라고 밝혔

다.

홈부시 기차역 주변의 대부분 토

지는 중밀도 및 고밀도 아파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잇으며, 최근 수년 

사이 다수의 아파트 블록이 들어섰

다. 이 지역에는 ‘연방 및 빅토리

안 시대 주택’(Federation and 

Victorian homes)이 밀집된 

‘Abbotsford Road conservation 

area’이 포함되어 있다.

▲ North West Metro 구역= 이 라

인 상의 벨라 비스타(Bella Vista), 

켈리빌(Kellyville), 맥쿼리 파크

(Macquarie Park) 역 주변은 내년까

지 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광역시

드니에서 추진된 첫 번째 ‘메트로 

라인’(metro line)에 자리한 이 역

들은 지난 2019년 개통된 바 있다.

벨라 비스타 역은 노웨스트 비즈

니스 파크(Norwest business park)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이 지역에 대

한 2017년 주 정부 구역 계획에는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건설이 포

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 

부지에 주택이 건축됐다. 기차역 북

쪽은 이미 고밀도 주거용 아파트 구

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부지

는 아파트가 설어선 상태이다. 

켈리빌 역은 신규 단독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남쪽의 고밀도 주

거용 아파트를 위한 대규모 부지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구역에

서는 최대 높이 50m의 건축이 가능

하다.

NSW 주 폴 스컬리(Paul Scully) 

개발기획부 장관은 “주택위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일찍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수준의 정부와 

업계가 적극 나서야 함을 의미한

다”면서 “이러한 부지는 기반시

설을 구축할 수 있기에 선택되었으

며, 이런 이유로 승인 속도를 높이

는 주 정부 주요 개발경로에 접근하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 허브에 위치한 매콰리 

파크 역의 경우, 주 정부는 이달, 상

업용 사무실 공간을 주거용 아파트

로 재분배할 것임을 발표했다. 매콰

리 파크 역 인근 1,200m 구역은 노

스라이드(North Ryde)의 오래된 주

거구역과 맞닿아 있다.

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주택개

발 속도를 높일 방침을 밝혔다. 개

발업체들은 6,000만 달러 이상의 

제안에 대해 주 정부가 승인을 용이

하게 하고자 제시한 ‘State 

S i gn i f i c an t  Deve lopmen t 

Pathway’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

발승인을 받으면 2년 이내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

▲ City and South West Metro 구
역= 크로우스 네스트(Crows Nest) 

역은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이

미 복합용도(상업 및 주거용)와 중

밀도 및 고밀도 주거용 아파트 구역

으로 지정된 위치이다. 현재 이 구

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블록이 들어

선 상태로, 역 주변의 새로운 

1,200m 구역에는 울스턴크라프트

(Wollstonecraft)와 카머레이

(Cammeray) 등 기존 교외지역

(suburb)이 자리해 있다. 

뱅스타운 역은 2025년 업그레이

드 될 11개의 기차역 가운데 하나

로, 주변의 넓은 구역은 복합용도로 

지정된 것이며 사무실 및 일반 상점

들이 들어선 상태이다. 이번 정부 

계획에는 이미 9층 이상 건물에 대

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 Sydney Metro West= The 

Bays는 글리브 아일랜드(Glebe 

Island)와 화이트 베이 발전소

(White Bay power station) 사이에 

새로이 계획된 기차역이다. 이곳을 

통과하는 메트로 웨스트라인(Metro 

West line)은 이미 건설 작업이 시

작되었으며, 주 정부는 203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방침이다.

The Bays 역 주변 대부분은 현재 

미개발 해안 지역이지만 1,200m 구

역은 인근 글리브(Glebe), 로젤

(Rozelle), 발메인(Balmain)의 주거

지역과 연결되며, 개발 제안이 나온 

‘베이 워터프론트 해안 산책

로’(Bays Waterfront promenade) 

인근에 위치한다. 또한 주 정부가 

선정한 8개 구역 가운데 시드니 

CBD와 가장 가까우며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구역의 신규 주택 가운데 15%

는 의료 분야 종사자, 교사, 숙박시

설 등 필수 부문 근로자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급하는 저렴한 주택으로 채

운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신규 주택개발과 함께 주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정착하도록 주요 도로 

업그레이드, 보다 많은 대중 교통

망, 공공 공간 개발 등 지역사회 인

프라에 5억2,000만 달러 제공을 보

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NSW 주 정부의 집중 주택개발 구역을 보여주는 각 교외지역(suburb) 교통 중심지. Source: NSW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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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A3면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
젝트… A6면

      

‘베이비부머는 세상 병폐의 희생양이다

(Baby boomers are scapegoats for ills of 

the world)’.

한 공공윤리 학자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

해 생활비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전후세

대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

다. 찰스 스터트대학교(Char les  Stur t 

Universiry)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교수는 최근 ABC 라디오 브리즈번과의 인터

뷰에서 “호주의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

고 부를 비축하고 있기에 임대료 상승에서부

터 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특

성적 결함이 해당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밀턴 교수는 “

지금의 나이 든 세대는 단순히 고용시장에 더 

오랫동안 참여했기에 그만큼 더 부를 축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젊은층이 언제나 늙고 보수적인 

부모에게 불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년층 

또한 항상 무능해 보이는 젊은 세대에 대해 불

만을 표했다고 말했다. “고대 로마에서도 나

이든 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이라는 말을 

했고, 지금의 부머 세대는 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든 60~70년대 급진적 세대였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고, 부머 세대는 어떤 시

대 상황을 겪어온 이들일까.

더 나은 상태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런던 기반의 경제학자 피터 아벨슨(Peter 

Abelson) 박사는 부머 세대가 지금의 밀레니

얼 나이인 25-35세였을 때 얼마나 부유했는

지, 같은 나이대의 후속 세대와 비교했다.

현 재  교 환  교 수 로  호 주 국 립 대 학 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 있는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가처분 소득이 극적으

로 증가했으며, 베이비부머가 밀레니엄 세대

에 비해 주택 소유 측면에서 각각 60%, 37%

로 앞서 있었다.

이 연구에서 그는 또한 밀레니엄 세대가 베

이비부머에 비해 신체적 건강과 안전이 더 나

은 반면 정신건강은 더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

인했다. 아벨슨 교수는 “밀레니얼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

른 분야(재정적 측면)에서는 덜 부유하다는 것

은 매우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ANU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03

년 사이 중간 주택가격은 약 2배 상승했다. 또 

2003년에서 2022년 사이, 다시 2배가 올랐다. 

‘비난 속에서 출생한 세대’

1947년,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신

문 기사를 보면 ‘일부 병원에서는 태어나는 

아기가 너무 많아 7개월 전에 예약이 마감된 

병상도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2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전후세대 향한 ‘탐욕과 이기심’ 지적에 한 윤리학자, “맹목적인 노년층 비난” 일갈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태어나 지금은 은퇴한 삶을 사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s)는 넓은 주택을 차지하고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이들로, 오늘
날 임대료 상승에서부터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한 윤리학자는 지금의 부머 세대들 또한 그들 시대의 사회적 
특성에 희생된 이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노년의 여유를 즐기는 한 은퇴자. 사진 : Unsplash / Clé ment F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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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면에서 이어받음 베이비부머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1947년 ‘The Morning Bulletin’에 반영되

어, 신문은 ‘아기양육 비용이 거의 두 배인 

98파운드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1946년, 또 다른 신문인 ‘The Courier 

Mail’은 전후(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아기들이 ‘성숙하게 태어나고’(born old), 

‘살아가려는 의지가 없다’(no will to live)

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는 2차 대전 중에 

태어난 아기들이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더 강

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지능적이라는 다수 

언론의 보도와 대조되는 이야기다.

아울러 그 아기들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각 매체는 종종 ‘역사상 가장 버릇이 없고

(spoilt), 늘 그 어떤 타이틀을 달고(entitled), 

곧잘 화를 내는(easily-offended) 세대로 묘

사했다.

1954년 ‘The Courier Mail’이 보도한 한 

기사는 ‘무책임할 만큼 지나치게 자녀를 감

싸는 부모가 청소년 비행을 부추긴다는 퀸즐

랜드 경찰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버릇없고 무례한, 또한

급진적 저항운동 주도한 세대

부머 세대가 10대이던 시절, 이들에 대해 대

중들은 ‘폭력과 음란물을 접하며 성장한 성 

중독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10대

들이 청년으로 자라난 1960년대, 이들은 다양

한 급진적 저항운동을 주도했다.

1968년 ‘The Canberra Times’ 기사에는 

사회운동 청년 활동가들이 브리즈번 하이스쿨

에 ‘베트남 전쟁 반대’라는 과장된 선전물

(propaganda)를 몰래 놓아 예의 바른(?) 대중

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다.

브리즈번(Brisbane)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와 

시민자유법에 대한 일련의 시위로 좌파, 급진

주의 세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1970년대 ‘The Tribune’은 브리즈번의 

6,000여 명에 이르는 좌파들이 로마 스트리트

(Roma Street)에서 연방예산에 항의하는 시위

를 벌이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수많은 시

위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신문 기사

에는 ‘시위대 중 일부가 인근 마이어(Myer) 

매장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자본주

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

다’는 내용도 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어 취업시장

에 진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1988년 The Canberra Times는 

관련 분석기사에서,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제를 자극한 정책 입안자들의 

탓’으로 돌렸다. 또 방탕하고 소득이 높은 붐 

세대가 대량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후 노년기 

들어 지출을 줄였다고 비난했다. “더 많은 돈

을 소비하는 ‘여피족’(yuppies.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 근교에 살며, 전문직에 종사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로, 

1980년대의 젊은 부자를 상징한다. young, 

urban, professional의 머리글자를 딴 YUP에

서 나온 용어이다)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보수

적이고 저축을 염두에 둔 ‘couch potato’(

하루 종일 소파에서 뒹굴며 TV나 보는 사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는 경제를 깊은 불황의 늪에 빠뜨

릴 수도 있는 부머 세대의 은퇴절벽

(retirement cliff) 불안감이 커진 게 특징이다. 

news.com.au는 지난 2019년 한 ‘opinion’ 

기사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그들의 자녀는 주택을 

구입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치 계층이 너무 소심하여 베이비부머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찰스 스터트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ry) 윤리학자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사진) 교수. 그는 호주의 베이비붐 세대가 살
았던 시대의 특성적 결함이 해당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
했다. 사진 :  Charles Sturt Universiry

1954년 ‘The Sunday Mail’의 한 기사는 전후에 태어나 버릇없이 자
란 베이비붐 세대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사
진 : Trov

지금의 베이비부머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당시, 이들은 급
진적 사회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진은 1977년 브리즈번 킹 조지 
스퀘어(King George Square, Brisbane) 앞에서 정부 정책에 과격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는 한 젊은이. 사진 : State Library of 
Queensland, Jennifer Fay G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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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면에서 이어받음

돌이켜보면...

메간 차르케(Meg Tscharke, 70)

씨는 평생 돈을 아끼고 저축하며 

살았다고 말했다. “우리 부모는 

우울증을 겪었는데, 모든 것을 아

껴두고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것

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

다”는 그녀는 “우리는 아직도 

어렸을 때 사용하던 가구를 지금

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69세의 조이 뮬스(Joy Mules)씨

는 1950, 60년대 어린 시절부터 

전화기, 텔레비전은 물론 기타 사

치품을 거의 갖지 못했다. 그녀는 

“돌이켜보면 그 10대 시절, 삶은 

단순했고 그래서 걱정 또한 덜했

다”며 “정말 멋진 삶의 방식이

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뮬스씨는 “안전에 대해 

염려할 일이 없었고 어떤 식으로

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었으며, 무엇

보다 자유로움을 느꼈다”면서 이

렇게 말했다.

“그 때가 좋았지...”(It was 

the good old day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970년대 저항운동을 주도했던 지금의 베이비부
머들은 베트남 전쟁 반대, 원자력 에너지, 시민자유
법 등에 대한 일련의 시위로 좌파, 급진파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사진은 1977년 브리즈
번 시내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는 한 여성. 
사진 : State Library of Queensland, Jennifer 
Fay Gow

부머 세대가 10대이었을 시절, 이들에 대해 대중들
은 미디어를 통해 ‘폭력과 음란물을 접하며 성장한 
성 중독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 
공영 ABC 방송의 한 기자가 젊은이들에게 ‘폭력적
이고 성적인 미디어를 많이 보는 이유’를 질문하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화면 캡쳐

그림자가 넘치는 나라

시와 산문이 있는 자리 

햇빛이 나를 부린다

어서 빨래를 널라고

해 다 넘어가겠다고

해가 뜨면, 언제든지 호리병에서 흘러나와 

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령을 기다린다

해가 뜨면, 해야 할 일들의 사슬이 

고리고리 내 발목을 채운다 

지구촌 어디에는 맥도널드 한 끼 값이면 

하인도 부릴 수 있다는데

나도 그쪽 나라에 가면 

햇빛이 될 수 있을까

일조량이 국민 총생산을 훨씬 능가하는 이곳은

나무나 담벼락 밑에서 그늘이 흥건하고

누구든지 그림자를 하나씩 거느린다

노을이 차고 넘쳐

여름이면 서머타임을 보너스로 주는 나라

넘쳐서 쌓아 놓은 밤만 어언 2023년

하얀 에이프런을 두른 아침이 매일같이 달려와

부대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눌러 담고 있다

그림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햇볕도 많다는 것. 날이 밝으면 어서 일어나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해가 뜨면, 오늘의 할 일을 주문처럼 되뇌다 둘둘 감고 있던 이불 속에서 기어나와 동

분서주 뛰어다닌다. 쌓여 있던 오늘의 할 일을 둘러업고 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한편, 햇

볕의 고용인이 되어 일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다행인가. 해 아래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고단하게 수확한 열매가 사람과 사물을 채우고도 넘쳐 바닥에 

흥건하게 고이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다.

시작 노트

민명숙
2017년, 2023년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2005-2022 한글학교 교사, 

문학동인 캥거루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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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전야, 시드니 하버

(Sydney Harbour)에서 펼

쳐지는 대규모 불꽃쇼는 

전 세계인이 시청하는 지

구촌 최대 이벤트 중 하나

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를 

주관하는 시드니 시티

(City of Sydney)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이 쇼의 다

채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연말 이벤트를 앞두고 시

드니 시가 올해 행사의 핵

심 내용을 공개했다. 이달 

첫 주, 시드니 시가 발표한 

New Year’s Eve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행사

는 원주민 환영 의식인 

‘Smoking Ceremony’

와 함께 호주 인기 TV 애

니 메 이 션  ‘ B l u e y 와 

Bingo’의 등장을 포함한 

5시간30분 프로그램에서 

원주민 이야기와 그들의 

문화에 초점을 두었다.

클 로 버  무 어 ( C l o v e r 

Moore) 시장은 NYE 공식 

프로그램을 발표(12월 4

일)하면서, 올해 이벤트를 

준비하기까지 15개월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신년 축하 행사는 마지막 

날(12월 31일) 오후 7시

30분 시드니 하버에서의 

‘ W e l c o m e  t o 

Country’(이 땅의 본래 

주인인 호주 원주민들이 

백인을 환영한다는 의식)

가 펼쳐지기 전, 바랑가루

(Barangaroo)에서 서큘라

키 북쪽 끝, 캠벨코브

(Campbell Cove)로 들어

오는 3척의 선박(백인들의 

입국을 상징)과 함께 원주

민 전통인 ‘smoking 

ceremony’로 시작된다.

오후 9시의 첫 불꽃쇼는 

‘Yuin’ 부족(NSW 남부 

해안을 기반으로 살던 호

주 원주민) 출신의 래퍼이

자 아티스트 누키(Nooky)

와 시드니 기반 가수 

18YOMAN이 프로듀싱한 

음악으로 준비했다. 이벤

트 시간 동안에는 각계 원

주민 유명인사들, 시드니 

올림픽 육상 스타였던 캐

시  프 리 먼 ( C a t h y 

Freeman), 래퍼인 바르카

(Barkaa), 작가 애니타 헤

이스(Anita Heiss), 호주 

풋볼 최고 스타 중 하나인 

아 담  구 즈 ( A d a m 

Goodes), 농구 선수 패티 

밀스(Patty Mills) 등을 표

현한 일러스트레이션이 하

버브릿지 철제 파일런

(pylon)에 투사된다.

무어 시장은 “올해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원주민 

문화와 스토리텔링을 결합

하여 모든 연령층 원주민

의 도전과 회복력을 강조

하는 음악, 시각예술 및 공

연 을  준 비 했 다 ” 며 

“NYE 이벤트는 우리 도

시를 구성하는 200개 이

상 다문화 사람들, 수천 명

의 타지역민 및 해외 방문

객이 함께 한다”고 설명

했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인 불

꽃쇼는 시드니 하버 수상

에 설치된 6곳의 플랫폼, 

5개의 건물 옥상, 4개의 

부교(pontoon), 시드니 하

버브릿지 및 오페라하우스

(Opera House)에서 발사

된다. 불꽃쇼는 총 3만

6,000발의 사격, 1만

3,000개의 공중 폭파 효과

를 갖고 있다. 신년을 알리

는 자정의 불꽃쇼는 12분

간 이어지며, 8.5톤의 화

약이 사용된다.

이  불 꽃 쇼 를  준 비 한 

‘Fot i  In ternat ional 

Fireworks’ 사의 포튜네

이투 포티(For tuna to 

Foti) 대표는 올해 불꽃쇼 

프로그램을 큐레이팅 하는 

데 4,000시간 이상을 투입

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27년 동안 시드니 

NYE 이벤트의 불꽃쇼를 

준비해 왔다.

한편 NSW 주 정부는 올해

부터 NYE 불꽃쇼 관람 모

든 장소(로얄 보타닉 가든

의 일부 구역은 제외) 입장

료를 폐지하기로 했다(한

국신문 2023년 9월 8일자 

기사 참조). 이 결정으로 

주요 지역 관리당국이 거

두들이던 최대 5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됨

으로써 NYE 이벤트를 즐

기고자 하는 이들의 주요 

장소 자리확보 경쟁이 이

른 아침부터 가열될 것으

로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보유하고 있는 5달러짜리 지폐 가

운데 1995년 발행된 것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

의 30년 전 발행되어 지금도 유통

되는 이 지폐가 정직한 화폐 수집

가들에게 거의 2천 달러 가치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news.com.au가 한 화폐 수집

상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액면가의 최대 370배에 달하는 희

귀지폐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

지폐 전문가들은 지난 1995년 4월 

24일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에서 발행한 특정 5달

러 폴리머(polymer) 지폐의 가치를 

최대 1,850달러로 평가했다.

시드니 도심에 자리한 ‘Wynyard 

Coin Centre’에 따르면 당시 비

슷한 색상이었던 10달러 지폐와 쉽

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5달러 

지폐는 더 밝은 색상으로 만들어졌

다.

좁은 띠에 일련번호 ‘HC 95’가 

붙어 있는 신품 상태의 이 지폐는 

1,650달러에서 1,850달러이다. 아

울러 이 지폐에서는 당시 RBA 총

재 버나드 프레이저(Bernard 

Fraser)와 재무부 사무처장 테드 에

반스(Ted Evans)의 서명이 들어 있

다.

지폐의 뒷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일련번호는 1995년 RBA가 지폐를 

처음 발행한 연도를 표시한다. 이 

면에는 옛 국회의사당과 새 의사당 

스케치가 있다. 앞면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Queen Elizabeth II)과 유

칼립투스 나뭇가지가 장식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접두사가 있는 지폐는 더 이상 발

행하지 않는 화폐나 오류가 있는 

지폐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가치

를 갖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시드니 하버(Sydney Harbour) 일대에서 펼쳐지는 New Year’s Eve 이벤트의 불꽃쇼는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며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영상을 시청하는 대규모 신년맞이 행사이
다.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매년 주제를 달리하면서 이 행사의 다채로움을 선사해 왔다. 사
진 : City of Sydney

시드니 시에 따르면 올해 이벤트의 핵심 주
제는 원주민 문화에 초점을 두었다. 사진은 
New Year’s Eve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클로
버 무어(Clover Moore) 시장. 사진 : City of 
Sydney

1995년 발행된 5달러 짜리 희귀 지폐의 앞면. 이곳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유칼립투스 나뭇가지, 그리고 발
행기관인 RBA의 당시총재 버나드 프레이저(Bernard 
Fraser)와 연방 재무부 사무처장 테드 에반스(Ted Evans)
의 서명이 들어 있다. 사진 : Wynyard Coin Centre

지폐 뒷면 상단 오른쪽에는 일련번호가 있다. 이 번호에 
접두사가 있는 지폐는 미우 높은 가치를 보인다. 사진 : 
Wynyard Coin Centre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클로버 무어 시장, AI 일러스트-만화 Bluey와 Bingo 등장하는 프로그램 계획 발표

원주민 환영의식 ‘smoking ceremony’로 시작, 전체 이벤트 진행 5시간 30분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액면가의 최대 370배... 화폐수집가들에게 거의 2천 달러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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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사태로 드러난 공공 의료 

시스템 압박, 길어진 수술대기 명

단 등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듯 높

은 생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개

인건강보험(pr i va t e  hea l t h 

insurance)에 가입하는 호주인이 

늘고 있다.

호 주  금 융 감 독 기 관 인 

‘ A u s t r a l i a n  P r u d e n t i a l 

Regulatory Authority’(APRA)

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기준금

리 인상으로 가계 예산에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개인보험 가

입회원 수는 13분기 연속 증가했

다.

올 9월 분기를 기준으로 호주인의 

45%가 병원진료 보험(hospital 

insurance)에, 55%는 치과-안

과-물리치료 등 일반보험에 가입

된 상태로, 이는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회원 비율이다.

개인보험 업계 최고 단체인 

‘Private Health Australia’의 

레이첼 데이빗(Rachel David) 최

고경영자는 COVID 전염병 대유

행 기간 동안 개인보험 가입자 수

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면서 그 이

전의 감소세는 완전히 역전됐다고 

말했다. “이전의 높은 인플레이

션 환경에서 이 같은 성장 궤적을 

본 적이 없다”는 그녀는 “최근 

몇 년 사이, 개인보험 가입자가 늘

어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며 “우리 단체가 의뢰한 

업계 연구에 따르면 공공보건 시

스템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인

구통계학적 요인이 가입자 수 증

가를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 

사태로 선택적 수술은 엄청난 대

기자를 만들었으며, 전염병 사태

가 완화되면서 대기시간이 단축되

기는 했지만 회복은 더디게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NSW 및 빅토

리아(Victoria) 주 공공병원 시스

템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대기자

가 명단에 남아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자녀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하는 

부모(지난해 30세 미만 연령도 ‘

가족 패키지’에 추가할 수 있도

록 허용한 새 규정에 따라)도 개인

보험 성장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

힌다.

데이빗 CEO는 개입보험 회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 두 가지 인구

통계학적 요인으로 △자신과 가족

의 건강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직장 여성의 더 높아진 소득, △의

료 분야에서 일하는 숙련 이민자 

유입을 꼽았다.

호주인들에게 건강 자문을 제공하

는 호주 최고의 민간 의료자문 단

체 ‘Con sume r s  Hea l t h 

Forum’의 엘리자베스 데보니

(Elizabeth Deveny) 박사는 “공

립병원의 많은 선택적 수술 대기

자 명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

보험 보장을 유지하게 한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면서 “개인의료

보험은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생

활비 위기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

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녀는 “사람들이 개인병원

과 공립병원 시스템을 오가는 가

운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며, 이

런 추세가 의료 분야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언

급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팬데믹 사태 이후 공립병원의 환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을 통해 병원 보장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어
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전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회원 수가 급증, 지난 5년 전의 감소세에서 완전히 
역전됐다. 사진 : Pixabay / fernandozhiminaicela

캔 타 베 리  뱅 스 타 운

(Canterbury-Bankstown)

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로 50

년을 바친 올해 80세의 린 

퀸(Lynn Quinn)씨는 그 동

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이한 한 수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단체에서 음식을 제

공받는 사랑스런 노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나체주의자

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광

욕을 하며 보냈다. 우리가 

음식을 갖고 그를 방문하면 

그는 늘 신문을 집어 들고 

앞을 가렸다.”

지난 1973년부터 음식 제

공 자원봉사를 해 온 퀸씨

는 지금까지 ‘Bankstown 

Meals on Wheels’에서 같

은 활동을 이어오면서 새로

운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이지만 앞으로

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퀸씨는 ‘Sefton Ladies 

Club’의 총무로 활동하다 

취약한 이들에게 음식을 제

공하는 이 단체에서 자원봉

사를 시작했다. 당시 그녀

의 동료 6명이 ‘Meals on 

Wheels’에 등록했고, 그 

동료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이는 퀸씨가 

유일하다.

그녀는 “우리에게 Meals 

on Wheels를 소개한 자원

봉사자는 47년 동안 이곳에

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며 

“내가 47년간 이 일을 했

을 때, 50년 기록을 세우겠

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

다. 그러면서 퀸씨는 “그 

기록을 성취했으니 이제는 

최대한 오래 이 활동을 하

고 싶다”고 덧붙였다.

퀸씨는 이달 둘째 주, 캔터

베리 뱅스타운 시(City of 

Canterbury Bankstown)의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인정받는 15명

의 장기 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다.

올 한 해에만 Bankstown 

Meals on Wheels의 자원봉

사자들은 CB 지역사회 145

명의 수혜자에게 3만8,000

끼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

다.

CB 카운슬의 빌랄 엘-하

예크(Bilal El-Hayek) 시장

은 시상 행사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모든 이

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그들의 헌신을 

인정했다.

엘-하예크 시장은 “저 또

한 Meals on Wheels에서 

활동을 해 보았기에 이들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

고를 하는지 잘 알고 있

다”면서 “이들이 제공하

는 한 끼의 식사는 이를 가

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선이며, 이 봉

사자들이 누군가의 삶에 미

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사람

들은 잘 알지 못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고 싶다면, 소매

를 걷어붙이고 Meals on 

Wheels의 훌륭한 봉사자들

과 함께 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퀸씨 또한 “여러분이 투자

한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

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

다.

한편 Meals on Wheels 자

원봉사 활동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운슬 웹사이트 해

당  페 이 지 ( c b . c i t y /

MealsOnWheels)에서 확인

하거나 전화(9707 9646)로 

문의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City of Canterbury Bankstown의 연례 ‘Meals on Wheels’ 자원봉사자 시상 행사에서 빌랄 엘-
하예크(Bilal El-Hayek. 사진 오른쪽) 시장이 50년간 봉사를 이어온 린 퀸(Lynn Quinn. 사진 왼
쪽)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 : CB City 제공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반세기 음식 제공 서비스 펼친 Lynn Quinn씨 등 15명의 장기봉사자 대상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APRA 데이터... 9월 분기 현재 병원보험 가입 45%, 일반보험 비율 5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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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면에서 이어받음

St Andrew’s Cathedral School

을 졸업한 제이콥 레아(Jacob Lea) 

군은 대학에 지원하는 대신 연기 경

력을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하이스쿨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HSC ‘English Standard’ 과목에

서 최고 점수를 얻은 학생 중 하나

였지만 대학 학위를 위해 소요되는 

많은 비용이 걸림돌이었다고 말했

다.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

취업이 용이한) TAFE나 무역 부분

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한 그는 “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 학위는 사실 

형식적이고 비용이 너무 높다”며 

“원하는 직업을 얻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페이노씨는 대학지원 

감소가 ATAR 컷오프를 낮출 수 있

다고 예상했다. “수요가 항상 공급

을 능가하기에 경쟁력 있는 코스는 

아마 매우 높은 ATAR 점수를 보일 

것이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대학이 

원하는 등록학생 정원을 채우기 위

해 이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국립대학교(ANU) 고등교육 

전문가 앤드류 노턴(And rew 

Norton) 교수는 UAC 지원 감소가 

주로 제안을 받지 못한 학생들로 인

한 것인지, 아니면 ATAR 75점 이

상을 획득하는 전통적 대학 그룹에 

속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

았다. 그러면서 노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도) 일자리를 찾기 쉽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

면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인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울릉공대학교(Univer s i ty  o f 

Wollongong) 패트리샤 데이빗슨

(Patricia Davidson) 부총장은 생활

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파트타임 학

업을 선택하거나 학업을 연기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어 부총장은 사이버 보안, 컴퓨터공

학, 교육, 보건, 과학,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등 취업이 용이한 학과의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12일(화) 발표된 UAC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순위 선호도

가 증가한 NSW 소재 대학은 시드

니대학교, NSW대학교, 시드니 공과

대학(UTS)뿐이었다.

시드니대학교 대변인은 “우리 대

학의 경우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보

건과학, 음악예술 분야의 특별한 인

기로 1순위 선호도가 7% 증가했

다”고 말했다. 

■ 연도별 UAC 지원자

2011–12년 : 40,535명

2012-13년 : 40,895명

2013–14년 : 40,264명

2014-15년 : 42.428명

2015–16년 : 43.303명

2016-17년 : 42,339명

2017–18년 : 40,989명

2018-19년 : 38,964명

2019–20년 : 39,132명

2020-21년 : 41,287명

2021–22년 : 40,154명

2022-23년 : 39,293명

2023–24년* : 38,836명

*조기 마감 지원자

Source: U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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